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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보호 무역 정책+  


16-07-29

미국 대선에 임할 양당 후보가 지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당에서 주장하는 우려되는  정강이 있습니다. 순전히 인기주의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유무역  특히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동반 교류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정치적 선동이 유권자들에게 먹히는 듯 합니다.  후보자의 유세현장에 모여든 많은 지지자들이  태평양 국가들과의 동반 교역을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나와 유권자들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의 자우무역 실적은 위의 선동과는 다른 결과를 배출했습니다. 자유무역을 통하여 미국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를 가져 왔을 뿐만 아니라  창조산업도 증가했고  미국민이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하락했음이 잘 증명되고 있습니다.  교역상대국들이 무리하게 자기들의 화폐를 평가절하하여 미국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정치인들이 선동하지만 평가 절하로 손해를 보는것은 미국이 아닙니다. 자국의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러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고 미국민들에게는 구매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생활에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무역적자란 빚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 즉 수입이 수출보다 많다는 사실은 교역국가들이 미국을 크게 신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역거래를 상업거래로의 입장으로 고려해보면, 즉 미국기업과 비미국기업간의 교역을 분석해보면 큰 흑자를 기록한다고 노벨수상 경제학자, 고 밀튼 푸리드맨 (Milton Friedman)박사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양당의 정책과 오바마 대통령은 자유무역 정책을 지지해 왔었는데 이번의 대선에서  반 자유무역 정서가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 NBC와 월스트릿 저널이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민의 55%가 자유무역이 세계 경제에 유리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자유무역으로 인하여 미국에서 일자리가 줄어진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미국이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산업분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그렇지만 고수입 산업분야에서는 일자리가 크게 창출되었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일자리가 줄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많았습니다. 머케이터스 (Mercatus)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도널드 보도로 (Donald Boudreaux)는 “보호주의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지탱할 수 없는 일자리를 보호하려하는데 그런 정책은  창조산업을 해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만일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교역국가들의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상대국가들도 보복대처를 하게 될 것이고  미국의 경제가 위축될 것이며  미국민들은 구매상품의 가격상승을 겪게 되며  실업률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주장하는 보호무역정책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끝
